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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지방일반

중국발 미세먼지 공동보고서 올해는 발간…한중, 대기질정보 공유

임재희 기자  |  limj@newsis.com

등록 2019-02-26 18:50:48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규명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는 11월 전까지 발간하

한중 환경장관, 중국 베이징 회담서 합의 

연구위주 '晴天프로젝트', 확대 발전키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인공강우 등 협력

【세종=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

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열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2.26. (사진=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2019. 3. 1. NEWSIS

http://www.newsis.com/common/?id=NISX20190226_0000570741&method=print&type=article 2/4

기로 거듭 확인했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합의한 ▲대기질 예

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11월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 등 조속 이행에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에 합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한국은 대기질 예보가 발령되는 서울 등 17개 시·도의 일평균 미세먼지와 오존 지수를, 중국은 베이

징, 산둥성(칭다오), 장쑤성(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

의 일평균 대기질 지수범위와 주요 오염물 예보 정보를 24시간·48시간·72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각각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와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을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

해 상반기 중 양국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공유한 데이터는 대기질 예측과 예보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공

개 외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지난해 TEMM 20(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개키로 했으나 직전 중국측 반대로 연기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와 관련해선 올해 제21차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거

듭 약속했다.  

 

이달까지 중국 측이 성(省) 단위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연구 진행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9월까지 연구를 재수행하고 요약보고서 초안을 연구진이 회람키로 했다. 이어 10월까지 3국

정부 검토를 거쳐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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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은 공통 염원인 맑은 하늘(晴天)을 달성하기 위해 '청천 프로젝트'를 단순 연구위주 사업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 정책 협력 등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고 청천프로젝

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연내 도출하기로 했다. 이행방안에는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확대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정책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기능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대상 확대(발전소·제철소 등→중형보일러 등 중규모)

▲산업·기술박람회 공동 개최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에 상호 학습 정책 채널인 한·중 대기분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을 제안했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리간지에 중국생태환경부 장관은 중국 환경과학원내에 설립해 운영 중인 국가 대기오염방지 연합

센터와 한국측 연구기관간에 협정을 체결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기술교류 협력을

제안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자고 답했다.  

 

끝으로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환경협력센터가 환경협력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운영규정에 합의·서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중 양국간에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

였다"며 "28일에는 베이징시 정부로부터 대기오염 저감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중국정

부 환경과학연구원과 국가환경모니터링센터 등도 방문해 다양한 차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맑은하늘(청천) 프로젝트 주요내용. 2019.02.26. (표=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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